
www.fer.or.kr Copyright © 2015 by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655

서론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 여성의 취업 증가, 독신자의 증가, 핵가족화, 주 5일제 근무, 

식생활의 서구화, 해외음식업체 국내 진출 등의 환경변화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식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음식소비 형태와 양상의 변화를 초래하

고 있다[10]. 음식 소비 형태와 양상의 변화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음식

과 관련된 소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비패턴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인들이 소비자가 

아닌 복합적인 생활의 주체자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31].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개인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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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onscious, popularity-seeking, taste-seeking, convenience-seeking). The results of the ANOVA and chi-

square test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erest in diet, awareness of consumer protection law,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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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희

단, 사회계층, 문화 등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처해 있는 환경적

인 측면을 반영한다[20].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시장세분화는 세

분 시장의 특성을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제품구매 측면에서 서

술함으로써 표적시장에 대한 정의를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이

러한 표적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제품 포지셔닝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은 시장을 세분

화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세분시장을 정의하고 세분시장의 소비

자 집단의 행동적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행동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26]. 특히, 음식과 관련된 식생활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낼 수 있기에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세분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세분집단

의 특성이 그들의 행동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변화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자

의 식사태도, 식행동, 외식행동 등 식스타일과 관련된 라이프스타

일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건

강한 식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생

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11]. 이제까지 국

내에서 진행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는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의해 집단을 분류하여 집단별 다양한 식품에 대한 

소비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레스토랑 또는 커피숍 이

용자의 선택속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12, 18, 

29, 34].

삶의 질 향상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중조절을 통한 적정체중의 유지가 요구되

고, 미에 대한 기준의 변화로 마른 체형을 선호하여 날씬한 몸매

를 원하게 됨에 따라 체중감소에 대한 관심은 더 증가하면서 다이

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연예인이나 모델과 같

은 날씬한 몸매가 유능함, 성공, 성적 매력을 상징하게 되어 사람

들은 날씬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내재화시킴으로써 다이

어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대생의 69.3%가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일주일에 2-3회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4.3%로 나타나 다이어트행동이 얼마

나 많이 시행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8].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군살의 원인은 식습관이라고 응답한 비율

이 31.7%으로 나타나 식습관과 다이어트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

기에[22] 식생활 습관을 반영하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다이어

트 행동과는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문항에 의해 요인을 추출하고 추출

된 요인에 의해 집단을 분류하며 분류된 집단의 다이어트 관련 태

도의 차이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

1.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Lee [28]는 라이프스타일이란 “각 개인의 주위 환경 즉 가족 

및 소속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일부분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하

였다. Engel 등[6]은 라이프스타일을 “사람이 생활 또는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으로서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적 

특성이며 개인문화, 사회집단, 가족 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것

이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파생물”이라고 정

의하였다. Kim 등[21]에 의하면 라이프스타일은 “사회 전체 또는 

한부분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타인과 구별되는 특

징적인 생활양식으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의 소비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라이프스타일은 

주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습득한 것으로 타인과는 구별되나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소비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생

활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에 개인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방식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식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 음식 

구매 및 소비, 식사방법, 외식 등 식생활 전반에 걸친 가치와 문화

를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의 식습관 및 식품 소비 등 식생활 전반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16, 24]. Choi와 Kim [4]은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을 식품에 대한 구매형태라고 하였으며 식생활 행동은 

“식사계획, 식품구매, 식단관리, 식사대접 방법 등 식사와 관련된 

모든 의식과 의사결정에 관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는 식품 구매행동의 차

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외식산업의 발달에 따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행동의 차이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

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ong 등[10]은 

1990-2009년에 발표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논문을 분

석한 결과, 외식 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이 음료와 차에 관한 연구, 식 공간 관련 연구, 음식에 관한 연구, 

건강에 관한 연구,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순이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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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 등[17]은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 집단별(건강·맛 추구 집단, 식생활고관심 집단, 식생

활저관심 집단, 편의성추구 집단) 초밥 선택 속성과 행동에 차이

가 있다고 하였으며,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Choi [3]는 라이프스타일 집단(편의절약형, 미식가치형, 건강웰

빙형)에 따라 가정식사 대용식의 이용 현황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

다. 2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Choi와 Kim [4]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음식탐험형, 건강추구형, 안전추구성, 미각추

구형)이 약선 음식 기호도와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으며, 1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Lee [27]는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의 요인(식사관리형, 미각추구형, 식품탐험형, 웰빙추

구형, 편의추구형)이 쌀가공식품의 구매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

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과 Kim [20]은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요인(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유행추구형, 안전추구형, 

분위기추구형)은 레스토랑 선택속성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

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 등[12]은 라이프스타일 군집

별(저관심형, 건강한 미식가형, 맛추구형) 에스닉 레스토랑의 외

식행동과 이용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Sohn과 Kim [36]은 식생활 라이프집단별(안전추

구형, 소극적식생활형, 식생활고집단형) 외식목적, 외식비용, 외

식횟수에 차이가 있는 반면 선호메뉴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

였다. Kim 등[14]은 서울근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요인(건강추구형, 유행추구형, 미각추구형, 편의추구형)

에 의해 집단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집단별(적극적식생활유형, 

미각유행지향형, 미각편의지향형, 식생활고관심형, 소극적식생활

유형, 미각 무관심형) 커피전문점 선택속성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지역 커피전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Kim 등[23]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집단(건강, 브랜드, 친

환경추구집단, 유행 및 미식추구집단, 사교활동추구집단)에 따라 

커피전문점 선택속성과 커피음용 목적의 중요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연구대상자는 다양한 연령대였으며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미각추구, 유

행추구, 안전추구, 분위기추구, 편의추구, 건강추구 등으로 명명

되었으며 군집은 소극적 식생활형, 적극적 식생활형, 건강관리

형, 맛추구형, 편의지향형, 안전추구형 등으로 분류되었고 조사된 

관련 변인은 식품 구매행동(초밥, 약선음식, 가정식사 대용, 쌀 

가공식품 등)과 외식행동(레스토랑, 커피숍 등)이 주를 이루었다.

3. 다이어트 관련 태도

경제적 여유와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

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 즉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체중조절에 대

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모 기준의 변화

로 날씬한 몸매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어 다이어트에 대한 시도

가 늘고 있다[14]. 다이어트는 식이요법을 의미하지만 “자신의 통

제 하에 체중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가 확대되었다. 

French 등[7]은 체중감소를 위하여 자신의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다이어트는 체중감소를 위해 자

신의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기에 다이어트 행동과 식

생활 라이프스타일과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어트 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가 여

대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등학생이며 이외에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비교적 많으며 이는 외모에 대

한 관심이 가장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다이어트 행동과 관련되어 조사된 변인들 가운

데 가장 많은 연구는 체중과 관련된 변인이었으며 상향비교, 자아

존중감, 외모지향성 등이 조사되었으며 다이어트 실행자와 비실

행자의 비교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다이어트 행동 비교 등의 연구

가 진행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이어트 행동과 관련

이 가장 높은 변인은 비만도, 몸매, 체질량 지수, 신체 불만족 등

으로 과체중일수록, 신체질량 지수 또는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

을수록 다이어트 관심도, 다이어트 실행여부, 다이어트 행동이 더 

높았다[2, 5, 13, 35, 38]. 상향비교 경향(중요하다고 여기는 어

떤 측면에 대해 우위적으로 평가하여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

는 경향)이 높을수록 다이어트 행동에 더 적극적이었다[9]. 자아

존중감은 다이어트 실행여부[13, 3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연구도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 33].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높을수록 다이어

트 요구도가 높았으며[38] 다이어트 실행자가 비실행자에 비해 

외모지향성과 외모만족도, 외모 차별적 경험이 더 높았으며[30]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다이어

트 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라이프스타일과 다이어트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제한

적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라

이프스타일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한 후 다이어트 인식도와 실천

행동을 분석한 결과, 신체질량지수가 정상인데 살찐 편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몸매관리추구집단이 가장 높았고 편의추구집단, 건

강추구집단, 유행추구집단 순으로 나타났다[13]. 몸매관리추구집

단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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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추구집단과 유행추구집단의 경우 다이어트 지식이 많았고, 

다이어트 실천 정도인 절식요법은 몸매관리추구집단이 가장 많이 

하였고 운동요법은 건강추구집단이 약물/기구요법은 편의추구집

단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28]는 부산 대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건

강, 안정, 분위기, 미식, 서양음식 추구)과 체중과의 관계를 조사

한 연구에 따르면 저체중과 정상체중은 건강추구성향이 높은 반

면, 과체중과 비만체중은 미식과 서양음식추구 성향이 높았고 과

체중은 안전성 추구성향이 그리고 비만체중은 분위기 추구 성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중에 따라 추구하는 식생활 라이프스타

일이 차이가 있었다. Han과 Ha [9]는 인천 거주 20대 이상 여성

을 대상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건강, 편의성, 

맛, 경제성 등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한 

결과 적극적 식생활추구형, 안정적 경제지향형, 미식가형, 소극적 

무관심형으로 분류하였다. 안정적 경제지향형의 경우 체중 조절

에 대한 주의 사람들의 압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체중조절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나 체중조절에 대한 수

행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체중

조절에 대한 행위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와 의정부에 거주하는 남녀 

20-39세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에 걸쳐 

편의표집에 의해 35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수거된 설문

지 가운데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9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 문항은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Kim 등[14]

이 사용한 19문항을 6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다.

다이어트 관련 태도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인지적, 감정적, 행

동적 3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태도를 의미하며[32] 다이

어트에 관한 문항과 다이어트 식품 구매와 관련된 문항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이어트에 관한 문항은 다이어트에 

관한 관심, 동기, 시행횟수, 시행기간, 감량 몸무게이며 다이어

트 식품 구매와 관련된 문항은 식품구매 여부, 구매 시 식약처 인

정 제품 확인여부, 판매자에 대한 신뢰 확인여부, 허위·과대광고

로 인한 피해사례 및 부작용 확인여부, 다이어트 제품 광고에 대

한 신뢰 정도, 다이어트 식품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인지 정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Shin과 Lee [35]가 

사용한 8문항을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이어트의 동기

는 Kim과 Lee [22]가 사용한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다이

어트 식품 구매여부, 구매시 식약처 인정 제품 확인여부, 판매자

에 대한 신뢰 확인여부,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 및 부작

용 확인여부, 다이어트 제품 광고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문항 등

은 한국소비자원 보고서[15, 18, 25]에 나타난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고 각각 1문항으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는 형태로 측정

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인지 정도는 한국

소비자원[1, 15, 25]의 다이어트 식품 광고 관련 보고서에서 언급

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

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

용 가운데 1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문항에 관한 법률 내용

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외에도 연령, 성별, 교육수

준 및 가계의 월평균소득에 관해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

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신뢰

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 a값을 산출하였다. 식생활 라이

프스타일 문항에 의해 군집분석하여 집단을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다이어트 관련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정, 

분산분석 및 Tukey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면 남성이 58.7%

로 여성보다 많았고, 교육수준은 전문대생 또는 대학생이 59.0%

이었으며, 대학교 졸업이상,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22.9%으

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 401만원-500만원 미만, 201만

원-300만원 미만, 301만원-4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나 남성과 

고소득의 빈도가 약간 높았고 (전문)대학 재학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다이어트 관련 태도인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다이어트 동기, 

다이어트 시행횟수, 최근 다이어트 시행기간, 감량 몸무게, 다이

어트 식품 구매여부, 다이어트 식품 광고에 대한 신뢰 정도, 다이



Vol.53, No.6, December 2015: 655-665 | 659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다이어트 관련 태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분석: 20, 30대 성인을 중심으로

어트 식품 구매 시 식약처 인정제품 확인여부, 판매자의 신뢰성 

확인여부,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피해사례 및 부작용 확인여부, 

피해의 원인 및 다이어트 식품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법률 인

지 정도 등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이어트에 대

한 관심 평균을 산출한 결과, 3.45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중

간 정도이었다. 20, 30대의 경우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을 예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다이어트를 하

는 동기를 살펴본 결과 옷맵시 때문(27.4%)이 가장 높았고 날씬 

또는 예뻐 보이기 위하여, 몸이 둔하여, 건강을 위하여 순으로 나

타나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큰 동기가 옷을 입었을 때 아름다운 

외모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까지 실행했던 다이어트 시

행횟수에 대한 평균은 2.91회이었으며 최근 다이어트 시행기간은 

42.25일이었고 다이어트로 감량한 몸무게는 3.56 ㎏으로 나타나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이미 다이어트를 실행한 경험이 있으며 그 

기간도 짧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된 다이어

트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이어트 식품 구매의 경우 구매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가 

18.5%로 낮았으며 다이어트 식품 광고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 

가를 알아본 결과 ‘심하게 과장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3.2%

로 나타났고 ‘과장되나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43.0%) 그리고 

‘대부분 사실이다’라고 응답한 수가 3.8%로 나타나 다이어트 식

품 광고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다이어트 식품

의 허위광고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인지하고 있기에 다이어

트 식품 구매 시 이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하는 가를 알아본 결

과, 식약처 인정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12.3%이었으며 다

이어트 판매자의 신뢰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경우도 13.7%

이었고 구매하려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인

한 피해사례 및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본 경우도 13.3%이었다. 이

는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이어트 식품에 대한 정보수집의 비율도 낮다고 볼 수 있다. 다이

어트 식품 구매에 관련한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허위과장 광고

(69.3%)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충동구매, 식품법률에 

대한 무지 순이었다. 다이어트 식품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에 관

련된 법률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최대값 10점에 대해 4.54로 

나타나 그다지 높지 않았다.

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의 요인분석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 추출을 위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에 

의한 Varimax 회전을 실시한 결과 4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신뢰

도 계수가 낮거나 두 요인 모두에서 요인부하량이 높게 적재된 3

문항이 제외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추출된 요인은 

건강고려, 유행추구, 맛추구, 편의성추구 등이었으며 이는 Kim 

등[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3이

Table 1. Descriptive Analyse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293)

Variable n (%) or M
 Gender  Male 172 (58.7)

 Female 121 (41.3)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28 (9.6)

 College student 173 (59.0)

 Junior college graduate   39 (13.3)

 Over college graduate  53 (18.1)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0 KRW)  ≤200  63 (21.9)

 201 to 300  50 (17.4)

 301 to 400  50 (17.4)

 401 to 500  59 (20.5)

 >500  66 (22.9)

 Interest in diet   3.45

 Diet motivation  Slim & good looks  61 (22.0)

 Stylish dressing  76 (27.4)

 Lightweight body  51 (18.4)

 Health  44 (15.9)

 Other  45 (16.2)

 Trial number for diet  2.91

 Diet period  42.25

 Weight loss   3.56

 Purchasing experience for diet food  Yes  54 (18.5)

 No 238 (81.5)

 Reliability of advertised diet food  Reliable 11 (3.8)

 Somewhat reliable 123 (43.0)

 Unreliable 152 (53.2)

 Products approved by MFDS  Verify  36 (12.3)

 Not verify 257 (87.7)

 Manufacturer’s reliability  Verify  40 (13.7)

 Not verify 253 (86.3)

 Examination of damage cases & side effects  Yes  39 (13.3)

 No 254 (86.7)

 Cause of damage  Ignorance of laws on food  29 (10.5)

 Exaggerated advertising 192 (69.3)

 Impulse buying  56 (20.2)

 Awareness of consumer protection law  4.54

KRW, Korean Won;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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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었으며 4 요인의 설명력은 62.96%이었고 내적 일치도를 나

타내는 신뢰도계수는 .62이상이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맛

추구의 평균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유행추구(3.93), 건강고려

(3.08), 편의성추구(2.86)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맛 집을 찾아다니거나 음식 선택 시 맛을 우선시 하는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 성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행하는 음식을 빨

리 수용하거나 유행하는 맛이나 음식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성향

이 비교적 높았으며 건강을 고려한 음식을 먹는 성향은 그 다음으

로 낮았고 조리된 음식이나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는 음식을 구매

하는 성향이 가장 낮았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맛 집과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인터넷 검색의 용이함 그리고 핵가족과 외식

문화의 발달로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빈도의 감소 현상을 반영

한다고 볼 수 있다.

3.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4 요인에 의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4 집단별 문항의 요인점수 

평균값을 비교하여 각 집단에 대한 성격을 규명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군집 1은 전체의 21.57%를 차지하였으며 식생활 라이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Food-Lifestyle 

Factor/item Factor loading
Cronbach a, (M),

cumulative variance
Factor 1: Health-conscious .86, (3.08), 20.70

  I am particular about what I eat for health. .85

  I consider nutrition when eating food. .84

  I implement dietary therapy to prevent obesity. .82

  I try not to eat instant food if possible. .79

  I frequently eat health food, natural food, and organic food. .69

Factor 2: Popularity-seeking .82, (3.93), 38.45

  I tend to accept food trend fast. .85

  I tend to know what taste or food is in vogue. .84

  I try to eat exotic food. .79

  I impulsively purchase food that looks delicious. .58

  I eat for taste. .53

Factor 3: Taste-seeking .62, (4.39), 51.20

  I tend not to save money in regards to diet compared to other selections. .71

  I consider taste first when selecting food. .69

  I tend to feel differences in taste well. .66

  I consider the surrounding atmosphere when selecting a restaurant. .54

Factor 4: Convenience-seeking .92, (2.86), 62.96

  I often buy ready-made food at department stores or grocery stores. .95

  I often buy easy to cook food from department stores or grocery stores. .95

Table 3. Differences in Food-Lifestyle Factors According to Food-Lifestyle Groups

Factor Cluster 1 (n=36) Cluster 2 (n=97) Cluster 3 (n=87) Cluster 4 (n=45) F 

Health-conscious  -.47a  .32b -.20a   .36b  12.18***

Popularity-seeking  -.48b  .64c  .35c -1.39a 104.88***

Taste-seeking -1.07a  .42c -.17b   .94c  79.90***

Convenience-seeking  -.73a -.57a 1.13c   .07b 148.14***

Cluster 1, passive eating habit group; Cluster 2, active eating habit group; Cluster 3, convenience oriented group; Cluster 4, taste & health oriented group.
a-c, Tukey test shows tha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at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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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다이어트 관련 태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분석: 20, 30대 성인을 중심으로

프스타일 4 요인의 점수가 모두 낮아 ‘소극적 식생활집단’이라 명

명하였다. 군집 2는 전체의 33.22%를 차지하였으며 유행추구 성

향과 맛추구 성향이 높은 편이나 편의성추구 성향은 가장 낮아 

‘적극적 식생활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전체의 29.80%를 

차지하며 편의성추구 성향 점수가 가장 높으나 건강고려 성향은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나 ‘편의성지향집단’으로 명명하였고 군집 

4는 전체의 15.41%를 차지하며 맛추구 성향과 건강고려 성향이 

가장 높으나 나머지 성향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서 ‘맛·건강지향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4.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별 차이 분석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다이어트 관련 태도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과 Tukey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군집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인지도이었으며 다이어트 시행횟수, 

다이어트 시행기간, 감량몸무게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적극적 식생활집단이 가장 

높았고 편의성지향집단, 맛·건강지향집단, 소극적 식생활집단 

순이었으며 소비자 보호 법률에 대한 인지의 경우도 적극적 식생

활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소극적 식생활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반면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이어트 

시행횟수는 적극적 식생활집단이 가장 많으나 시행기간과 감량몸

무게는 맛·건강지향집단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

해서, 적극적 식생활집단은 모든 다이어트 관련 태도에 있어서 가

장 적극적이었으며 그 다음이 편의성지향집단 그리고 맛·건강지

향집단이었으나 적극적 식생활집단과는 다이어트에 관한 관심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소극적 식생활집단의 경우 다

이어트 관련 태도에서 가장 소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다이어트 관련 태도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서 chi-square 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이어트 동기, 

다이어트 식품 구매 시 식약처 인정제품 확인여부, 판매자의 신뢰

성 확인여부 및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피해사례 및 부작용 확인

여부 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다이어트 식품 구매여부와 다

이어트 식품 광고 신뢰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Table 5).

다이어트의 동기를 살펴보면 적극적 식생활집단은 ‘옷맵시,’ 

‘날씬 또는 예뻐 보이기 위해서’인 반면 편의성지향집단은 ‘몸이 

둔하여’ 그리고 소극적 식생활집단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

는 빈도가 더 높았다. 다이어트 식품 구매 시 식약처에 등록된 제

품인지 또는 판매자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가를 살펴보면 적극적 

식생활집단의 확인 빈도가 높은 반면 소극적 식생활집단과 편의

성지향집단은 확인하지 않은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이어트 

식품 피해사례에 대한 확인여부의 경우 적극적 식생활집단은 확

인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 소극적 식생활집단은 확인하지 않는 빈

도가 더 높았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서 chi-squar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 교육수

준 및 가계 월평균소득 수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5). 다시 말해서, 남성의 경우 소극적 식생활집단과 편의

성지향집단의 빈도가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적극적 식생활집

단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외식/간편 선호형의 경우 

남성의 빈도가 더 높다는 Sul 등[37]의 연구결과와 편의지향형집

단과 소극적 식생활집단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Lee 

등[2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소극적 식

생활집단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의 빈도가 높은 반면 적극적 식

생활집단의 경우 대학재학 중이거나 대학교 졸업 이상자의 빈도

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식생활관심집단이 대학졸업자의 비

율이 높았던 Kim [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편의성지향집단

의 경우 대학재학생인 빈도가 높았으며 맛·건강지향집단의 경

우는 대학교졸업 이상자의 빈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편

Table 4. Differences in Diet-Related Attitudes among Food-Lifestyle Groups

Variable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F 
Interest in diet   2.82a   3.80c   3.59bc   3.24b 10.91***

Trial number of diet  2.25  3.80  2.56  2.51  2.35

Diet period 55.27 36.98 30.99 62.14  1.51

Weight loss  3.48  3.22  3.83  4.11    .29

Awareness of consumer protection law   2.90a   5.03b   4.94b   4.93b  6.81***

Cluster 1, passive eating habit group; Cluster 2, active eating habit group; Cluster 3, convenience oriented group; Cluster 4, taste & health oriented group.
ab, Tukey test shows tha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at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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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향형 집단의 경우 대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맛·건강지향

형 집단의 경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았다는 Lee 등

[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계 월평균소득에 있어서는 소극

적 식생활집단과 맛·건강추구지향집단의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

로 낮았으나 적극적 식생활집단과 편의성추구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편의지향형 집단의 경우 월소득이 비교적 높게 나

타난 Lee 등[29]의 연구결과 그리고 웰빙추구형의 경우 월평균소

득이 200만원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Sul 등[3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른 다이어트 관련 태

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건강고려, 유행추구, 맛

추구, 편의성추구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가운데 맛추구 성향

이 가장 높았다. 다이어트 관련 태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으며 다이어트의 주된 동기는 옷맵

시 때문이고 다이어트 시행횟수, 시행기간, 감량 몸무게를 살펴

볼 때 다이어트에 대한 실행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

어트 식품에 관련된 문항에서는 식품 광고에 대한 신뢰도, 구매경

험, 구매 시 판매자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신뢰성 확인여부, 식약

처 인정 제품 확인여부,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 및 부작용 확인여부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에 적용

되는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인지정도 모두가 낮게 나

타났다. 둘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4 요인에 의해 군집분석을 실

시한 결과 소극적 식생활집단, 적극적 식생활집단, 편의성지향집

Table 5. Differences of Diet-Related Attitudes and Demographics According to Food-Lifestyle Groups

Variable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c2  

Diet motivation  Slim & good looks  8a) (12.8)b) 24 (20.8) 19 (18.1) 10 (9.3) 21.07*

 Stylish dressing 16 (15.8) 33 (25.5) 20 (22.3)   6 (11.4)

 Lightweight body 10 (10.7)  9 (17.4) 21 (15.2) 11 (7.8)

 Health 15 (9.2) 14 (15.0)  8 (13.1)  7 (6.7)

 Other  9 (9.5) 14 (15.3) 14 (13.4)  8 (6.8)

Products approved by MFDS  Verified  3 (7.6) 19 (11.6)  8 (10.4)  5 (5.4) 9.11*

 Not verified  60 (55.4) 78 (85.4) 79 (76.6)  40 (39.6)

Manufacturer's reliability  Verified  3 (8.4) 20 (13.0)  8 (11.6)  8 (6.0) 10.50**

 Not verified  60 (54.6) 77 (84.0) 79 (75.4)  37 (39.0)

Examination of damage cases & side effects  Yes  2 (8.4) 20 (13.0) 10 (11.6)  7 (6.7) 10.51*

 No  61 (54.6) 77 (84.0) 77 (75.4)  38 (39.0)

Gender  Male  48 (36.9) 41 (56.8) 54 (50.9)  28 (26.4) 19.37***

 Female  15 (26.1) 56 (40.2) 33 (36.1)  17 (18.6)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9 (6.0) 6 (9.3) 7 (8.3)  6 (4.3) 17.23*

 College student  34 (37.1)  61(57.1) 55 (51.2)  22 (26.5)

 Junior college graduate  14 (8.4)  7 (13.0) 12 (11.6)  6 (6.0)

 Over college graduate   6 (11.4) 23 (17.6) 13 (15.8) 11 (8.2)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0 KRW)  ≤200 16 (13.8) 19 (20.6) 12 (18.9) 16 (9.7) 28.59**

 201-300 20 (11.0) 10 (16.4) 14 (15.0) 6 (7.7)

 301-400 10 (11.0) 18 (16.4) 17 (15.0) 5 (7.7)

 401-500 8 (13.0) 20 (19.3) 25 (17.7) 6 (9.0)

 >500 9 (14.3) 27 (21.3) 18 (19.5) 11 (10.0)

Cluster 1, passive eating habit group; Cluster 2, active eating habit group; Cluster 3, convenience oriented group; Cluster 4, taste & health oriented group.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RW, Korean Won.
a)Observed frequency. b)Expected frequency.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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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맛·건강지향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식생활 라이프스타

일 집단별 다이어트 관련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이어트 

시행횟수, 시행기간, 감량 몸무게, 다이어트 식품구매 여부, 다이

어트 식품 광고 신뢰 정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은 반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과 다이어트 동기, 다이어트 식품 

구매 시 식약처 인정제품 확인여부, 다이어트 식품 구매 시 판매

자의 신뢰성 확인여부, 허위 과대광고에 관한 피해사례 및 부작용 

확인여부 그리고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인지도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넷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 교육수준 및 가계 월평균 소득

수준에 있어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집단별로 특성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극적 식생활집단은 식생활 라이프스

타일 요인인 건강고려, 맛추구와 편의성추구 성향이 가장 낮았으

며 유행성추구 성향은 맛·건강지향집단 다음으로 낮았고 다이어

트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다

이어트의 동기는 ‘건강을 위하여’ 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

이어트 식품 구매 시 식약처 인정제품 확인여부, 판매자의 신뢰성 

확인여부 및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피해사례 및 부작용 확인여

부의 빈도가 낮았으며 남성과 전문대 졸업자 그리고 가계의 월평

균소득이 3백만 원대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적극적 식생활집단은 유행성추구 성향이 가장 높았고 건강고

려와 맛추구 성향이 높은 편이나 편의성추구는 낮은 집단으로 다

이어트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보호 법률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

았으며 다이어트의 동기는 옷맵시 때문이라는 항목의 빈도가 높

았고 다이어트 식품 구매 시 식약처 인정제품 확인여부, 판매자의 

신뢰성 확인여부 및 허위 광대광고에 관한 피해사례 및 부작용 확

인여부의 빈도가 높았으며 여성, (전문)대학재학생, 가계의 월평

균소득이 5백만 원대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편의성지향집단은 편의성추구 성향이 가장 높았으며 유행성

추구 성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건강고려와 맛추구 성향은 상

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보호 법

률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다이어트의 동기는 ‘몸이 

둔하여’의 빈도가 높았으며 남성, (전문)대학재학생, 가계의 월평

균소득이 4-5백만 원대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맛·건강지향집단은 건강고려와 맛추구 성향이 가장 높으나 

유행성추구는 가장 낮았고 편의성추구는 비교적으로 높은 집단으

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중간 정도이었고 다이어트의 동기는 

‘몸이 둔하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성과 대학교 졸업

이상자, 가계의 월평균소득이 2-3백만 원대의 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또는 식품 관련 업체가 사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집

단의 경우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공

략할 경우 여성, 고소득자, 고학력자인 소비자를 오피니언 리더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맛, 건강, 

유행성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강조한 판매촉진

전략을 사용할 경우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편의성지향

집단의 경우 남성과 고소득자의 빈도가 높기에 소득이 비교적 높

은 남성이 표적시장일 경우 새로이 유행하는 신제품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맛·건강지향집단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으나 

다이어트 동기는 몸이 둔하고 활동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며 맛과 

건강을 추구하는 식생활을 선호하기에 칼로리가 적으나 맛이 좋

은 건강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맛·건강지향집단을 공략

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20, 30대를 표적시장으로 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맛, 건강, 편

의성, 유행성 모두를 갖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편의성과 유행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 또는 맛과 건강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

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신 메뉴를 지속

적으로 개발하여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

록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편의성지향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또는 맛이 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메뉴를 강조할 경우 맛 

건강지향집단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이어트 식품 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

문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소비자에게 타당

성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

자 만족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20, 30

대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여 이

러한 세분시장의 다이어트 관련 태도 특성을 파악하였기에 식생

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시장세분화와 이를 이용한 표적시장 선

정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성별, 소득, 교육수준

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다이어트 관련 태도에 관한 문항의 경우 신뢰도와 타당도

가 충분히 검증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이용할 

경우 보다 확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지역적으로 대구와 의정부, 그리고 연령에 있어서는 20, 30대로 

한정되어 있기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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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

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집단 분류에 있어서 그 특성이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에 측정문항과 그 결과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개인

의 가치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관련되어 있기에 향후 이에 관

한 횡적, 종적 연구가 진행될 경우 각 세분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

한 예측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이

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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